
스올 Sheol

1. 스올, 땅 아래의 세상 

스올이라는 말의 원래의 어근은 "구덩이" 또는 "깊은 

수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

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

로 내려가겠다. " 아버지 (야곱) 는 잃은 자식 (

요셉) 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창 37:25)

근본적으로 스올은 "땅 아래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

니다 (사 7:11; 57:9; 겔 31:14; 시 86:13). 특별히 욥기 11:8에

서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땅보

다 아래인 곳"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있는 민수기 16장에서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산채로 스

올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확꺼져서 아

래로 내려간 것이지요. 에녹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

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를 추론

할 수 있는 구절 나옵니다. 

"...나를 폭풍이 (휘몰아치는) 장소와 꼭

대기가 하늘에 이르는 산에 데리고 갔

다. 나는 휘황하게 내려 쪼이는 장소

의 끝에서 천둥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

았다. 그 밑에는 불의 활과 화살 그리

고 그 전통과 불의 칼과 여러 가지 번

개가 (있었다). 또 생명의 물이 있는 곳

과 일몰하는 태양을 맞이하는 서쪽의 

불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또 그 불이 물처럼 흐르고 서

쪽의 큰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불의 

강에도 갔다. 또 나는 큰 강을 모두 구

경하고 큰 암흑에 이르러 육적인 자

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한 곳에 갔

다. 그리고 또 겨울의 먹구름에 덮여 

있는 산과 모든 심연의 물이 흘러 들

어가는 곳을 보았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강의 하구(河口)와 심연의 입구를 

보았다."

2. 스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 

비록 그들이 땅 속 (스올) 으로 뚫고 들어가더라

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

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

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암 9:2) 

아모스서에서는 이 스올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

다고 말합니다. 스올 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예전에 사

람들은 세상이 구와 같은 형태였다고 생각하였습니

다. 그리고 스올은 그 창조된 세상에서 깊은 아래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스올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분법

적인 저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신약의 사고관에서

는 천국은 하늘에, 그리고 지옥은 땅의 깊 숙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구약에서의 스올은 사람

이든 동물이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사람

이 죽게 되면 모두가 스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이 스올에는 어떠한 노동, 지혜가 없는 그야 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전 9:10). 아마 이 모든 사

람들이 죽은 이후에 한가지로 다 스올로 내려가기 때

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그래서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것같습니다. 



3. 스올에서의 귀환 

구약성서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

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은 제2차 성전시대에 생겨났

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마카베오서인데요. 하지만, 스올로 내려가는 것

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부활"을 은연 중에 암

시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

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삼상 2:6)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스올에 있는 

자 마저도 다시 땅으로 올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궁금한 것은 사무엘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내용입니다. 사

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의 하

나입니다. 성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건데 분명히 신

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스올로부터) 불러올리기 때문입

니다. "불러 올리다"라는 말은 이미 사무엘이 "아래에 

있다" "스올에 있다"는 것을 전제라하는 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몇가지 설명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답

은 저도 모르니 이 글을 읽고 가장 명답을 선택하면 

될 테니 말이지요. 

Pseudo-필로 (Pseudo-Philo: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랍비인 필

로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하기는 했지만, 필로 자신이 기록한 것은 아

닌 책의 저자) 는 비록 신접한 여인이 매개가 되기는 했

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스올에서 불러 올리셨고, 영

매인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보고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므로 깜짝 놀랐다 (삼상 28:12)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스올에서 불러 올리셔서 사울

에게 사울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필로의 생각은 순교자 저스틴 

Justin Martyr, 오리겐 Origen 과 같은 초대 교회의 교

부들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롬 Jerome 은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악령이 사울을 속인 것이라

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이 신탁을 통해서 사울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패배와 죽음으로 내 몰기 위

한 전략이라는 견해 입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이 두가지의 의견에서 거의 벗어

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의견 모두가 나름대로의 근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매인 신접

한 여인은 애초부터 사무엘을 불러 오지 못했다고 생

각합니다. 첫번째, 성경에 이 부분 이외에는 스올에서 

신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이가 올라온 내용이 없

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이들에 의해서 영이 다시 땅으

로 올라오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신앙의 행태였다

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

야기들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정말 사무엘이 스올에서 불려 올려졌다

면, 왜 사울이 사무엘을 보지 못했겠나는 겁니다. 13

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만 보

고 있고, 사울은 그 사무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신접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죽은 이들의 말을 하듯이 신접한 여인만

이 사무엘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의 내용은 신접한 엔돌의 여인이 마치 사무

엘인 양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4. 죽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구약성서에 의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올로 

내려간 영혼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말

입니다. 억울한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성서적

인 생각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